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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가 궁전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

좋은 아침입니다. 왕자님“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정말 멋져 

보이지만, 그냥 크지 않아. 
 

 
 
 
 
 
 
 
 
 
 
 

 

거울이 있는 방에서 왕자는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나를 왕이라고 부를테지. 
   
하지만 내가 빨리 크지 않으면,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꼬마를 왕이라고 불러야 하다니 정말 

이상하네. 

작은 왕이 그에게 훨씬 더 어울릴거 같아. 
 

 
 
 
 
 
 
 
 
 
 

 

왕자는 왕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목들을 

배웠어요. 머리에 왕관을 쓰는 것도 그 중 

하나예요. 

안타깝게도 왕자에게  맞춘 작은 왕관은 계속 

미끄러져  얼굴을 가리게 했어요. 

황금색 왕관을 삐딱하게 쓴 모습은 전혀 

왕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왕좌에 앉는 법, 명령하는 법, 영리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어요. 



 
 
 
 
 
 
 
 
 
 
 
 

 

수업이 끝나면 왕자는 거대한 궁전 정원에서 

놀 수가 있었어요. 

정원은 너무 커서,  왕자는 한번도 정원벽 

까지 가 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왕자는 놀 때도 왕관을 쓰고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궁전과 정원에는 그와 

함께 놀 친구가 없다는 것이였어요. 
 

 
 
 
 
 
 
 
 
 
 
 
 

 

그의 아버지인 왕은 멋지고 위엄있게 왕좌에 

앉아 왕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왕은 아들을 지켜보다 말했어요: “이 

나라는 엄청 크고 다스리기 힘들어. 

 많은 적이 있으니, 강한 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는 크고 강하고 영특한 왕이 

되어야 한다. 
 

 
 
 
 
 
 
 
 
 
 
 
 

 

작은 왕자는 이렇게 생각 했어요: 멋진 왕 

따위 되고 싶지 않아. 왕관을 쓰는 것도 재미 

없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인 왕은 머리를 쥐어 뜯으며 화를 

낼 것이지만, 사실 왕의 머리카락은 몇가닥 

남지 않았어요. 
 

 
 
 
 
 
 
 
 
 
 
 
 
 

왕은 종종 신하을 불러 키를 재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아니오, 왕자는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마다 왕은 엄청 화를 냈어요. 
 



 
 
 
 
 
 
 
 
 
 
 
 
 

마침내 왕은 명령 했어요: “왕자가 자랄 

때까지 노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 

하지만 황금색왕관을 쓴 왕자는 단 

일밀리미터도 자라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왕의 기분은 점점 더 나빠졌어 
 

 
 
 
 
 
 
 
 
 
 
 

 

어느날 왕비가 말했습니다.: 

“전하, 이대로는 안되겠어요 

왕관을 쓰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키가 자랄 수도 있잖아요.
“ 
왕은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망설였어요. 

왕은 투덜거리며: “뭐 그렇게 하던지. 

어떡하든 빨리 자라기만 하면 되니깐“ 
 

 
 
 
 
 
 
 
 
 
 
 

 

그렇게 왕자는 긴 산책을 하기 시작 했어요. 

어느날 왕자는 지금 까지 가 본 적이 없는 

곳까지 걸어 갔어요.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 

있는 들판을 지나고 형형색색의 꽃이 핀 

덤불도 지났어요.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왕관이 왕자의 머리를 눌렀어요. 

그때 왕자는 커다란 벽 앞에 도착 했어요.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웃음소리와 

뛰어 다니는 소리가. 그리고 마침 왕실의 

감시자가 주변에 없었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벽을 넘어갔어요. 
 
 
 
 
 
 
 
 
 



 
 
 
 
 
 
 
 
 
 
 
 
 

 
 
넓은 들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 머리에 그런 걸 쓰고 있어?“ 아이들이 

물었어요. 

왕자는 대답했어요.: “왕이 내게 왕관을 

벗지 말라고 하셨어.  

놀 때도 쓰고 있으라고 했거든.“ 
 

 
 
 
 
 
 
 
 
 
 
 
 
 

“말도 안 돼!“ 아이들이 말했어요. 왕자는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말도 

안 돼!“ 왕자는 조용히 따라 해 보았어요. “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더니 왕관을 풀밭 위에 내려 놓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기 시작 했어요.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왕자가 궁으로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그는 조금 자라 있었어요. 
   
왕은 기뻐하며 왕관을 하늘로 던지고, 

왕좌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이들에게 금화를 

나눠 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왕자는 계속 자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관을 쓰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이였어요. 놀 때마다 그는 이제 항상 

왕관을 벗었고... 가끔은 그 외에도 벗곤 

했어요. 
 

 
 
 
 
 
 
 
 

 
 
 
 

끝 
 

                 
 


